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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three monks of the late Koryo, Baekwoon Gyeonghan, Taego Bowoo, Naong 
Hyegeun, it was Naong who stood with the populace and was worshipped widely until 
Joseon. Naong is a zen priest who went to Yuan dynasty and received certification of Jigong-
zen and Imje-zen after he achieved enlightenment domestically through practicing Jogye-zen. 
However, Naong did not insist Imje-zen. He succeeded the idea of Bojo Jinul who established 
domestic Jogye-zen and performed both education and belief in the Pure Land to enlighten 
mankind. When Naong rebuilt Temple Hoiam and held a Buddhist lecture meeting, a lot 
of audiences flocked. The government sent Naong to Temple Youngwon in Miryang as the 
noblemen wanted to stop the restoration of Buddhism by removing Naong who was highly 
esteemed by monks and the public. But on the way to Temple Yeongwon, Naong died in 
Temple Silleuk in Yeoju. Naong left plenty of miracles and relics as he died, which further 
attracted people’s respect and passed down as the center of belief to monks and people in 
exclusion of Buddhism of Joseon.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Buddhist community arranged lineage as each family 
scrambled to make a genealogy. Hyujeong’s descendants tried to organize the genealogy 
of Korean Buddhism focused on Imje-zen of China, cutting the flow of the idea and belief 
inherited since Buddhism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y endeavored to 
make the lineage of Imje-zen by switching the teacher of Hwanam Honsoo from Naong 
to Bowoo in the late Koryo and early Joseon. However, it was hard to connect to ‘Naong-
Hwanam’ as Naong was widely recognized as the Three monks in Joseon Buddhism, ‘Jigong-
Naong-Moohak’. And the fact that Taego and Hwanam was not worshipped as the founders of 
the religious sect in various rituals favored making a new line of Imje-zen masters in the late 
Koryo separate from the line of Jogye-zen masters passed down from Nine-mountains. While 
Zen priests made the genealogy of Taego insisting Imje-zen, the lineage of Jigong-Naong-
Moohak which received absolute respect from the public still lasted. Naong’s presence settled 
deep inside the masses was not taken away and people’s services toward Naong remained in 
a variety of Buddhism rituals. Naong is worshipped as the certifying monk of Buddhist priests 
in many ceremonies along with Jigong and Moo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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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고려말 중국에 들어가 임제종의 법을 받아온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을 여말삼화상으로 부른다. 경한과 보우는 임제종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의 법을 

잇고 혜근은 서천 108조 지공(指空)과 임제종 평산처림(平山處林, 1279~1361)의 법을 이었다.

이들 가운데 고려말 민중과 함께 한 고승은 단연 나옹이다. 나옹은 임제선만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조계선을 확립한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대중을 교화했다. 나옹은 승려
에게는 백납가(百衲歌)･고루가(枯髏歌)･영주가(靈珠歌)를 지어 마음수행에 전념하길 바랐지만 민중들에게는 한글가
사인 승원가(僧元歌)･서왕가(西往歌)를 지어 극락왕생하기를 권하고 있다.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하고 법회를 열자 사
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조정에서는 나옹을 밀양 영원사로 보냈다.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부들은 

승려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나옹을 제거하여 불교중흥의 불씨를 꺼버리려 했다. 나옹은 영원사로 내려
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다. 입적하면서 남긴 많은 이적과 사리는 더욱더 민중들의 예경을 불러왔고, 조선시대
에도 승려와 민중들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사찰에서는 아침예불에 나옹화상행선축원문을 독송하고, 장엄염불에도 나옹의 게송이 들어가 있다. 오늘날 일반인
들에게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 �라는 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2

조선중기이후 각 씨족이 앞 다투어 족보를 만들자 불교계도 법맥을 정리했다. 휴정의 후대법손들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면면히 이어온 사상과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중국 임제선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고자 했
다. 그리하여 여말선초 환암혼수(幻菴混脩, 1320~1392)의 사법스승을 나옹에서 보우로 바꾸면서까지 임제선의 법맥
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나옹의 존재는 뿌리 채 뽑지 못했으며, 나옹에 대한 민중들의 예
경은 각종 불교의례집에 남아있으며 각종 불사에 지공･무학과 함께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성리학의 통치이념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펴던 조선시대에 불교계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나옹의 위상과 법맥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나옹혜근의 조선불교계 위상

1. 생불, 석가모니 후신

고려말 나옹은 민중들로부터 생불로 존경받았다. 세종 21년(1439) 4월 18일 성균생원 이영산(李永山)등 648명이 상
소한 내용에 ‘전조(前朝)의 말기에 중 나옹이 있어서 허무적멸의 가르침으로써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혹했습니다. 당
시에 이를 추대하여 생불이라고 지목하여, 천승(千乘)의 존귀한 몸을 굽혀서 천한 필부에게 절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
다.3�고 했다. 그리고 정극인(鄭克仁, 1401~1481)이 올린 「태학청주요승행호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에도 나옹이 

생불로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4 조선말기 신위(申緯, 1769~1845)가 쓴 시에서도 나옹을 생불로 노
래하고 있다.5

나옹이 살아생전에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았던 것은 지공(指空, 1300~1361)의 사법제자라는 점과 민중 속으로 내려
와 적극적으로 교화했기 때문이다. 서천 108조인 지공은 고려말에 들어와 2년 7개월 머물며 남녀승속을 가리지 않는 

대승계인 무생계(無生戒)를 설했는데 고려인들은 지공을 석가모니의 후신으로 존경했다.6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조 태
종(1367~1422, 재위 1400~1416)도 ‘불도가 영험이 있다하더라도 세상에 지공 같은 승려가 없는데 어찌 응험이 있겠느
냐?�7 ‘지공과 같은 승려면 어찌 존경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8 ‘우리나라에 지공･나옹 이후 내가 보고 아는 바로 

도에 정통한 승려는 하나도 없었다.�9하며 지공을 고승으로 높이 존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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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이 원나라에 돌아가자 나옹은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의 문하에서 10년간 수학하고 인가를 받아 귀국했다. 이로써 

나옹은 지공의 사법제자라는 후광을 받으며 민중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승려들을 지도하고 

민중들을 위해 설법했다. 전국에 나옹이 창건하거나 머무른 사찰이 무려 80여 곳에 이른다.10

살아생전 생불처럼 받들어진 나옹은 입적후 더욱더 부처님으로 모셔지게 되는데 이는 입적할 때 일어난 신비한 일들
과 다비 후 남긴 수많은 사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옹이 입적할 때 고을 사람들은 오색구름이 산꼭대기를 덮는 것을 보았고, 나옹이 타던 흰 말은 3일 전부터 풀을 먹
지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슬피 울었으며, 사리를 씻을 때 구름도 없이 비가 내리고 3일간 산위에 환히 빛나는 신비한 광
채가 있었다. 신륵사 달여(達如)스님은 꿈에 신룡(神龍)이 다비하는 자리에 서려 있다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
데, 그 모습은 말과 같았다. 사리를 모시고 회암사로 돌아갈 때 오래 가물어 배가 강바닥에 닿을까 했는데 신룡의 도움으
로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강물이 불어나 갈 수 있었다.11

나옹을 다비한 후 수많은 사리가 나오자 나옹에 대한 추모와 예경의 불길은 더욱 타 올랐다. 나옹의 사리에 대해 「탑
명」에는 ‘사리 155개를 얻어 거기에 기도하니 558과로 나뉘었다. 사부대중이 재에서 얻어 감춘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
었다.�12고 했으며, 「행장」에는 ‘화장을 마쳤으나 머리뼈 다섯 조각과 치아 40개는 모두 타지 않았다.�13고 했다.

불교에서 사리는 수행을 쌓아야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사리 숫자로 승려의 도력을 가름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옹을 다
비하자 155개의 사리가 나오고 다시 558과로 분과하는 신비함을 보이니 나옹의 붓다화는 들불처럼 퍼졌다.

치아가 40개라는 이야기는 붓다의 32길상 가운데 40치상(四十齒相)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40개 치아 주장을 통해 나
옹을 붓다와 결부시켜 신성화하는 가장 손쉬운 구조가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이색은 ‘지금 나옹은 떠났으나 사리는 온 나라에 퍼졌으며, 그림을 그려 모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15 ‘묘향산 보현
사에 사리가 있으며 명산에 헤아릴 수 없이 있다. 사부대중이 받들어 모시고 공양하는 자가 많았다�16 ‘보제의 제자가 헤
아릴 수 없었다. 이들이 보제를 위해 입멸한 뒤 추모하여 부도를 새기고 진당을 기록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가 발뒤꿈
치가 닿을 정도다.�17고 했다. 사리탑은 양주 회암사, 여주 신륵사, 문경 윤필암, 원주 영천사, 금강산 정양사, 금강산 표훈
사, 묘향산 안심사, 미지산 용문산 등에 세워졌다. 나옹의 제자들이 스승의 진영을 모시고 사리탑을 세우고자 이색을 찾
아 기문을 받으려 재물을 준비했으나 이색은 받지 않고 허물어진 절을 수리하라고 하자 이름을 윤필암이라 했는데18 모
두 일곱 군데가 있었다.

이색은 ‘보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비방하는 자가 많았는데 죽음에 이르러 끌리어 따라감이 이와 같다�19, ‘보제가 여흥 

신륵사에서 입적했는데 신령함이 분명하여 의심하던 자는 풀리고 믿는 자는 더욱 믿어서 그를 천년 후까지 공경하기를 

꾀했다�20, ‘스님이 입적함에 사리가 나오는 이적이 있어 스님의 도가 세상에 더욱 믿어지게 되었다�21고 말했다.

민중들이 나옹을 부처님처럼 모시자 불교계도 나옹을 붓다화하고 나아가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만들었다. 이색은 

「신륵사선각진당시(神勤寺禪覺眞堂詩)」에서 ‘우리 스승이 오탁악세에 근기에 따라 모습을 보인 것은 붓다가 나신 것
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암사는 기원정사와 같고 신륵사는 쌍림과 같다.�22고 했다. 나옹이 중창하고 머물었던 회
암사를 석가모니불이 설법하신 기원정사에 비유하고 나옹이 입멸한 신륵사를 석가모니불이 입멸하신 쌍림에 비유하고 

있다.

조선조에 들면서 나옹의 붓다화 열기는 식지 않고 더욱 타 올랐다. 그리하여 조선승려들은 나옹의 사리를 부처님 사
리와 함께 모시며 매우 소중히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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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때에 승려 적휴(適休)등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널리 펴도록 도와달라며 정광여래 사리 2개
와 나옹의 사리 1개를 요동(遼東) 도사(都司)에게 바치기도 했다.23 정광여래의 사리와 함께 승려 나옹의 사리를 바친 

사실에서 조선승려들이 나옹의 사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는 석
가여래명은제사리소탑에는 ‘釋迦如來舍利 五枚 釋迦如來 迦葉如來舍利 二枚 迦葉如來 定光如來舍利 五枚 定光
如來 指空祖師舍利 五枚 指空祖師 懶翁祖師舍利 五枚 懶翁祖師�24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지공과 나옹의 사리를 석
가여래·가섭여래·정광여래의 사리와 함께 똑같은 사리기에 나란히 봉안하여 지공과 나옹을 여래와 같은 반열로 추앙
했음을 의미한다.

나옹의 문도들은 신륵사나옹사리탑을 세울 때 통도사와 금산사의 금강계단의 형식을 모방했고 영천사의 경우 기존 

불탑형식에 나옹의 사리를 넣었다. 이는 나옹을 부처로 추앙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25

나옹의 사리와 함께 진영을 그려 예경했으며 나옹의 진영은 오늘날 아이돌의 사진처럼 널리 유행했다. 태종8년
(1408)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대장경과 함께 나옹의 화상(畵像)을 보내고26, 이듬해 일본에서 온 대내전(大內殿) 다다
량덕웅(多多良德雄)의 요청에 따라 다시 대장경과 나옹의 화상을 하사했다.27 태종이 나옹의 진영을 일본에 보내고 일
본에서 나옹의 진영을 요청한 것은 일본에서도 나옹의 명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나옹의 진영은 순천 송광사28, 청주 송천사29, 금강산 표훈사30, 금강산 정양사31, 문경 대승사32, 여주 신륵사33, 상주 남
장사34, 양산 통도사35, 이천 보살사36, 안변 석왕사37, 묘향산 안심사38, 오대산 월정사 영감암39, 거제 견암선사40, 개성 광명
사41, 선산 도리사, 승주 선암사, 양주 불암사, 양주 회암사42 등에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나옹을 묘사할 때 승려상이 아니라 아예 불상으로 묘사했다. 전남 장성읍 불대산 마애여래좌상은 나옹상이
라 전해오는데 광배를 갖춘 불상형식이다.43 그리고 민중들의 무속신앙에서 예경하는 신들을 모신 인왕산 국사당(國師
堂)44에 나옹의 그림이 있는데 부처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나옹이 마치 부처와 같이 표현되어 있기에 석가모니불로 

착각하기도 했다.45

아울러 조선에 이르면 위경(僞經)을 편찬하면서까지 나옹을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추앙하기에 이른다. 가정(嘉
靖)8년(1529)에 발간한 『통록촬요(通錄撮要)』에는 ‘『치성광명경(熾盛光明經)』에 이르기를 세존이 가섭존자
에게 말하길 내가 멸도한 뒤 500년후 내 법은 신라로 가리라. 다섯 외도가 세상에 나와 내 법을 파괴하리라. 경신년
(1320)46에 한 비구가 큰 사문이 되어 큰 불사를 하고 모든 외도를 부수리라. 호(號)는 보제나옹(普濟懶翁)이고 그 모임
은 공부선(工夫選)이라. 가섭아, 이가 내 몸인 것을 알아야 한다.�47는 내용이 있다. 『치성광명경』이라는 위경까지 만
들어 나옹을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외 제산운고(霽山雲皐)가 쓴 「진묵조사유적고(震黙祖師遺蹟攷)」의 발문에도 �내가 일찍이 「석가현기(釋迦
懸記)」를 읽었는데 ‘내가 멸도한 후 나옹이라는 한 비구가 출현하니 내 몸이다. 또 진묵이라는 한 비구가 출현하니 내 

몸이다.�고 했다. 이 두 분은 우리 본사께서 천억으로 몸을 나투어 염부제의 고해에서 수많은 어린애를 건지시니 추앙하
여 따른다.�48고 했다. 여기서도 「석가현기(釋迦懸記)」란 기록을 내세우며 나옹과 진묵(震黙, 1562~1633)이 석가모
니의 후신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중은 나옹을 붓다처럼 여겼고 배불의 척박한 환경에 승려들은 나옹을 더욱 붓다화하
여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조선 승려들에게 나옹은 종파를 뛰어넘어 존경받는 고승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꿈속에서 나옹을 친견했
다는 이야기를 했다. 득통기화(得通己和, 1376~1433)는 자신이 오대산 영감암에서 나옹의 진영에 제수를 올린 뒤 이틀
을 잘 때 신승이 나타나 �그대 이름을 기화라 하고 호를 득통이라 하라.�49고 했다. 그리하여 법명을 수이(守伊)에서 기
화로 바꾸고, 호를 무준(無準)에서 득통으로 바꿨다. 천태고승인 행호(行乎)는 스스로 나옹의 짝이라 하여 세상을 유혹
하고 백성을 속여 풍속을 바꾸려 하는데 백성들은 우러러 사모하기를 나옹과 다름없이 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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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환성지안(喚醒志安, 1664~1729)도 백일기도하던 중 꿈속에서 나옹으로부터 ‘수미산을 짊어지고 큰 바다
를 건너고 보시의 문을 크게 열되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시를 얻었다.51 화담법린(華曇法璘, 1843~1902)도 백암산 관음
전에서 수행할 때 어느 날 밤 꿈에서 6조대사와 나옹화상을 만나 문답을 나누었다.52

조선시대 승려들은 종파를 불문하고 민중들이 우러러 예경하던 나옹의 권위와 위상을 빌려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사의 증명법사 - 삼화상

불교의례란 불교의 근본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종교적 행위다. 그러므로 불교의례에는 불교의 철학과 역사와 문
화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의례라고 하면 전통이나 문화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한다. 전통은 전해오는 굳
어진 형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며, 문화는 의미 있는 재현을 거듭해서 삶이 된다. 해서 의례 문화에는 의미 있는 

형식만큼 의미 있는 내용이 갖춰져 있다.53 그러기에 우리는 불교의례를 통해 불교신앙의 시대적 변화와 실상을 살필 수 

있다. 조선조에 간행된 승단(僧團)의 각종 의례집에는 지공･나옹･무학에 대한 예경문이 실려 있다.

현존 의례집을 통해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 )이 지은 「설선의후발(說禪儀後跋)」
에는 ‘큰 어른[청허]께서 생전에 구결하신 조사의 예참을 관찰해 보니 우리 동방에 조사의 등불을 전한 분은 도의･범일･
철감･무염･현욱･도헌･혜철･이엄･홍척･보조･지공･나옹･무학일 뿐이다�고 했다.54 조선불교의 중흥조인 청허휴정은 

동방에 조사의 등불을 전해 온 것은 구산선문조사와 보조지눌 그리고 지공･나옹･무학이라고 했다. 이후 선종에서 행
하는 참회 및 의식문을 수록한 여러 「선문조사예참」에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서하(西河)가 1664년에 편찬한 『자사산보문(仔夔刪補文)』「향당제조사예좌의문(鄕唐諸祖師詣坐儀文)」55, 

설매(雪梅)･도성(道性)이 1670년(현종11년) 충청도 계룡산 갑사에서 간행한 『선문조사예참작법(禪門祖師禮懺作
法)』56, 1713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한 『산보범음집(刪補梵音集)』「중회작법(衆會作法)」57, 지환(智還)이 

1721년 경종1년 경기도 양주 삼각산 중흥사에서 개간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
補集)』의 「선문조사예참」58, 혜명(慧溟)이 1896년 경남 고성 안정사 가섭암에서 필사한 『예문(禮文)』59 등에서 

지공･나옹･무학을 예참하고 있다.

의례집에는 나옹과 무학에 대한 재일을 기록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1694년 김제 금산사에서 개간한 『제반문(諸般
文)』「조사공양문(祖師供養文)」에 ‘5월 15일 공민왕사보제존자나옹대화상, 9월 11일 태조왕사묘엄존자무학대화
상�60이라 표기하고 있다. 정행(井幸)이 1869년에 승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례문들을 수집해 1882년 해인사 도솔
암에서 간행한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黙言作法)」에는 ‘제성탄일(諸聖誕日) 석가모니불 4월 8일, 

아미타불 11월 17일, 문수보살 4월 5일, 지장보살 7월 13일, 나옹조사 5월 15일, 무학조사 9월 11일�이라 기록하고 있다.61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그리고 문수보살과 지장보살의 탄신일과 함께 나옹과 무학의 탄신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은 조선불교에서 나옹과 무학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불사를 할 때도 지공･나옹･무학을 삼화상이라 하여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삼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
에 대해 이능화는 ‘이조 5백년이래 불교계에서 지공･나옹･무학 3사가 제일 숭봉(崇奉)을 받음은 사실이니 그것은 다름
이 아니라 이태조의 미시(微時)에 설봉산(雪峰山) 토굴에서 무학대사를 만나 왕자(王字)의 대몽(大夢)을 해석했던 이
유에서 기초된 것이라 할 수 있다.62�고 했다.

특히 태조가 왕위를 물려준 뒤 머물렀던 회암사는 두 차례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불사를 하면서 회암사와 관련한 지
공･나옹･무학을 불사의 증명법사로 모셨을 것이고 이후 전국사찰에서 불사축원을 할 때마다 지공･나옹･무학 삼화상
을 증명법사로 모셨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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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불교의례집에 증명법사로 모셔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필사자나 필사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화엄예경문
(華嚴禮敬文)」에 여러 불보살을 찬탄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화엄 7조와 우리나라 원효조사와 의상조사, 그리고 ‘위
작증명 지공･나옹･무학 3대화상�이라 예경하고 있다.63 그리고 정석(鼎奭)이 필사한 「화엄대예문(華嚴大禮文)」64, 

용허(聳虛)가 1824년(순조2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간행한 「조상경(造像經)」65, 긍선(亘璇, 1767~1852)이 불가에서 

사용하는 제반의식문을 정리해 1827년 백양산 운문암에서 간행한 『작법귀감(作法龜鑑)』「불상시창불(佛像時唱
佛)」66, 작자미상의 필사본 『요집(要集)』「불사시창불(佛事時唱佛)」에서 각각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을 증명법
사로 모시고 있다.67

안진호(安震湖)가 조선시대 많은 의식집을 1931년 정리･편찬해 오늘날 모든 종단에서 사용하는 『석문의범』「대
예참예」에도 증명법사로 예경하고 있다.68 그리고 「이운편(移運篇)」 가사통문불(袈裟通門佛) 뒷부분에 ‘증명법사
가 되어주신 삼화상에게 귀의합니다. 삼보의 대자대비로 증명하여 주시어 불사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삼화상청(三和尙請)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은 ‘삼화상은 세 가지[문(聞)･사(思)･수(修)] 

지혜를 갖추었고 두 가지 이로움[자리(自利)･이타(利他)]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역대 심인종(心印宗)에 이미 비밀히 

전한 뜻을 얻었으므로 시방의 불사를 하는 문중에 증명하는 지위를 맡게 된다.�69고 했다.

조선불교의 의식작법은 각종 점안식을 비롯하여 많은 작법이 매우 신빙성을 띠고 있는 내용이 많다. 이에 도력과 신
통이 뛰어난 고승이 증명을 할 때 작법하는 불사가 원만히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고 가풍이 있다. 그러므로 의식작법에
는 현재에도 증명단을 배설한다. 증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명법사는 법력이 높아
야 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증명법사는 반드시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조선불교 이후 

삼대화상의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이라 하겠다.70

서천 108조 지공과 공민왕사 나옹과 조선 태조왕사 무학, 이 모두는 승속을 막론하고 존경받던 고승들이었다. 조선조 

불교를 배척해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던 환경에서도 태조와 관련 사찰은 오히려 지원을 받았고, 왕들은 무학을 

조선개국을 도운 고승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조선조에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의 지위는 확고했다.

Ⅲ. 나옹혜근의 법맥
조선 중기에 무오･갑자･기묘･을사의 4대 사화를 겪으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림으로서는 학맥의 강조를 통해서 내집
단 안에서의 결속을 강화할 필연성이 대두한다. 곧 이와 같은 측면들이 17C의 조선불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법계인식의 환기인 것이다.71

한국불교의 법맥을 최초 정리한 이는 무학자초이다. 무학은 평산처림 문하를 중심으로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
圖)』를 지었는데 이를 도안(道安, 1638~1715)이 강희(康熙) 27년(1688) 11월에 보충해 보현사에서 중간했다.72 그리고 

채영(采永)이 3년간 팔도를 두루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 건융(乾隆) 29년(1764) 전주 송광사에서 「서역중화해동불
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를 간행해 유포함으로써 이를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으로 추종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중기 휴정의 후대법손들이 임제선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면서 나옹의 제자인 환암을 태고의 사법
제자로 조작한다. 환암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고려말의 자료를 통해 밝혀보자.

먼저 환암의 사법스승이 태고라는 주장은 이색(1328~1396)이 홍무(洪武)18년(1385) 9월 11일에 세운 「태고사원증
국사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의 음기에 ‘문도(門徒) 국사지웅존자혼수(國師知雄尊者 混修)�73가 있고, 유창(維
昌)이 홍무16년(1383) 10월에 지은 「원증국사행장기(圓證國師行狀記)」의 끝부분에 ‘추천하여 그 상수배로 된 자는 

환암화상과 고저(古樗)화상이다.�74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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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은 보우의 비문뿐만 아니라 나옹의 비문도 지었는데 보우의 비문에서는 ‘문도(門徒)�라 표기하고 나옹의 비문에
는 ‘문생(門生)�이라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문도와 문생은 다른 의미다. 이색이 ‘문도�라고 표현한 것은 원증국사가 입
적하자(1382) 전국 승려들이 추모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종(一宗)의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나라의 스승이자 불
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고승인 국사가 입적하였으므로 국사, 왕사, 내원당의 순서로 당시 고승들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문도가 사법제자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문도에 기록된 명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원당 원규(元珪)는 

각진(覺眞)국사 복구(復丘)의 제자이고75, 대선사 상총(尙聰)은 환암의 제자다.76

그런데 이색이 홍무18년(1385) 7월에 지은 「태고화상어록서」에는 왕사인 찬영과 광명사 굉철봉이 태고문인의 우
두머리라 했다. 환암이 태고의 사법제자라면 서문을 지을 당시(1385)는 국사인 혼수를 우두머리라 기록하지 않을 리 없
다. 이색은 여기서 문도라 하지 않고 문인이라 표현하고 있다. 고승의 어록은 직계제자들이 스승의 시문을 수집하고 정
리해 간행하므로 사법제자인 찬영이 서문을 부탁한 것이다. 그리고 『태고어록』에는 환암에 대한 게송이나 시구가 

한 점도 없다는 사실도 환암을 보우의 사법제자라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이에 비해 혼수의 사법스승이 나옹이라는 근거는 많다. 이색이 지어 기미년(1379) 5월 15일에 세운 「신륵사보제선
사사리석종비」의 음기에 ‘문생(門生) 보제대선사수환암(普濟大禪師脩幻菴)�77이라 했고, 또 이색이 지어 1384년에 

세운 「안심사지공나옹사리석종비(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에 ‘문생 비구 국사지웅존자환암혼수(比丘 國師
智雄尊者幻菴混脩)�78 라는 기록이 있다.

무엇보다 이색은 젊은 시절부터 환암과 친분이 있어 환암의 스승과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색은 환
암이 청룡사에 있을 때 「환암기(幻菴記)」를 써 주었는데 ‘좀 자라서 18인과 계를 맺어 좋게 지냈다. 천태의 원공(圓
公)과 조계의 수공(脩公)도 함께 했는데 서로 얻음이 깊고 서로 기약함이 두터움은 더 말해 무엇하리. 내가 연경(燕京)

의 관학에 다니게 되자 수공도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30년이 지났다.�79고 했다. 이색과 환암은 30년 지기인 셈이다.

이색이 환암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목은시고(牧隱詩藁)』에 13편이나 실려 있으며80, 환암의 제자나 도반들, 그리
고 환암의 스승인 나옹과 그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시와 글들을 써 주었다.81 이색은 환암과 오랜 세월을 통해 잘 

알고 환암이 나옹의 법을 이은 제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태고와 나옹의 비에서 문도와 문생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또한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에는 ‘오대산 신성암(神聖菴)에 있으면서 오대산 고운암(孤雲菴)에 있던 나옹화
상을 만나 도를 물었다. 나옹은 금란가사와 상아불자와 산모양의 석장을 환암에게 보내 신표로 삼았다.�82고 기록하고 

있다.

공민왕 19년(1370) 9월에 왕이 참석한 가운데 나옹이 주관하여 양종오교의 모든 승려들을 모아 공부선(工夫選)을 열
었다. 왕이 참관하고 선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한 승려들이 참여한 공부선은 고려말 불교계의 중요한 행사였다. 공부선
의 내용은 나옹의 행장과 비문에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암의 비문에도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나옹이 주관한 공
부선에 오대산에서 도를 물은 환암만이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옹과 환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고어록」에는 환암에 대한 시가 한 편도 없는데 비해 「나옹화상가송」에는 환암에 대한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83 그리고 환암은 각뢰(覺雷)가 모은 「나옹화상가송」과 각련(覺璉)이 모은 「나옹화상어록」을 교정했다.84 환
암이 나옹의 어록을 간행하기 위해 교정을 보았다는 것은 환암이 나옹의 제자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공･나옹･환암･지천･태고･찬영의 비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살펴보면 나옹계(지공･나옹･환암･지천)의 제자가 서
로 중복되며, 테고계(태고와 찬영)의 제자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옹계와 태고계의 사제관계를 살펴보면 환
암은 나옹계임이 분명하다는 걸 보여준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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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옹의 법맥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이는 허균이다. 허균은 휴정이 입적한 뒤 1612년에 「청허당집서」와 「사명
석장비」에서 청허의 법계를 밝히고 있다.

허균은 「청허당집서」에서 중국 법안종의 법안문익(法眼文益)으로부터 영명연수(永明延壽)를 거쳐 도봉영소-도
장신범-청량도국-용문천은-평산숭신-묘향회해-현감각조-두류신수-보제나옹-남봉수능-등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

청허휴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86 그리고 「사명석장비」에서는 오조홍인…영명연수…보조지눌…나옹혜근…부용
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종익은 「청허당집서」에서 밝힌 영소이하 신범으로부터 신수까지 7인의 선사는 역사상 그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에 허균이 허구로 이름을 날조했다고 했다.87 그리고 이능화는 ‘이 두 글에 실린 사법상전의 자취를 보건대 실로 

조리가 없다. 어떤 때는 임제와 조동의 가풍을 혼돈해서 일컫고, 때로는 법안과 영명의 전함을 함께 일컬으며, 또 영소
를 일컫고 또한 목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많은 생소한 선사를 인용하여 그 사이에 끼워서 헝클어진 실을 잡고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88고 했다.

그러나 고익진은 설암추봉(雪巖秋鵬)의 「염화설화발문(拈頌說話跋文)」(1686)에 ‘我東有直點燈 傳曹溪宗賜八
字大師覺雲 於幻菴南峰之役 得七大仙爛坷訣者也�라는 글이 있어 남봉수능은 환암혼수를 말하며89 벽송지엄이 보
조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허단보가 휴정과 유정을 목우･강월의 계승자라고 한 것은 적평이라 할 수 있
다.�90고 했다.

허균은 불교에 심취해 휴정에게 불교에 대한 의문을 묻기도 하고,91 유정에게 선에 대한 자기 견해를 적어 보내기도92 

했다. 허균은 유정과 절친한 사이였던 중형 허봉과 함께 봉은사에서 유정을 만난(1586) 이후 유정이 입적할 때(1610)까
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허균은 「사명당집서」에서 ‘스님은 두루 회통하고 꿰뚫어서 깨달음을 넘고 지혜가 뛰어나서 조계와 황매
(黃梅)의 가법(家法)을 참으로 얻었다.�93고 했다.

허균은 자신이 쓴 위 세 글에서 5조 홍인, 법안종 연수, 조계선 지눌, 나옹, 혼수, 휴정으로 연결하고 있다. 선종의 5가
7종 분류에 따르고, 세속의 장자상속에 따르자면 이 계보는 성립할 수 없다. 허균은 5조 홍인을 말해 6조 혜능만이 아닌 

신수를 포함했고, 연수를 말해 임제종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지눌을 말해 중국선 만이 아닌 조계선을 말했고, 나옹을 통
해 지공선과 임제선과 조계선을 통합했다. 이는 조선불교 승려들이 선과 교와 정토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
로 표현한 것이다.

국내 조계선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
되는 조선 선사에 대한 예경문인 선문조사예참문 등에는 신라말 9산선문의 개창조와 고려의 보조, 지공, 나옹, 무학 등
만이 거론되고 있을 뿐 태고는 예경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나옹법통설이 보편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94

그러나 언기(彦機)는 「봉래산운수암종봉영당기(蓬萊山雲水庵鍾峰影堂記)」95과 「서산행적초」에서96 ‘석옥청
공-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임제종 중심의 법맥을 주장했다. 지금까
지의 법맥을 무시하고 태고화상을 해동초조로 하여 임제선을 중심으로 법맥을 정리하게 된 까닭을 해안은 인조 18년
(1640)에 지은 「사명대사행적」에서 ‘비문에 있는 글에서 영명은 법안종이고 목우자는 별종이고 나옹은 평산의 분파
라면서 임제로부터 전해 받은 법통의 차례를 빠뜨리고 있어 동학들과 의논해 바로잡는다.�97고 밝히고 있다.

왜 청허의 후대 법손들은 나옹을 중심으로 전래되어오던 국내전통의 법맥설을 파기하고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임제
선맥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김영태는 첫째 임제정맥의 확립을 위해, 둘째 대대상승의 선가전통을 살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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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셋째 공론으로서의 법계를 정립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98

국내 전통의 조계선을 수학하고 서천 108조 지공과 임제종 평산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토신앙을 민중에게 전파했
던 나옹보다는, 임제종 석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구산선문을 통합하려한 태고쪽이 순수한 임제선의 법맥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조선불교계에 나옹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옹-환암�
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나옹-환암�을 ‘태고-환암�으로 변조해 임제선맥을 정리했다. 각종 의례집에서 태
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 데 유리했다. 의례집의 구산선
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들어도 별다른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선사들이 조작하면서 무리하게 정리한 임제선 법맥은 일부 선사들만의 주장일 뿐 그 외 승려들과 민중의 지지
를 얻을 수 없었다. 전래해 오던 의례집에 구산선문조사와 지눌, 지공･나옹･무학을 예경해 온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었고, 

불사의 증명법사로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을 모심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충족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민중이 믿어왔
던 삼화상 법맥와 선사들이 주장하는 임제선 법맥이 함께 존재했다.

Ⅳ. 맺는 말
고려말 삼사라 부르는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옹혜근 가운데 민중과 함께 하고 조선조까지 널리 예경된 이는 나옹이
다. 나옹은 국내에서 조계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선과 임제선을 인가받아 온 선사다. 그
러나 선과 함께 교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왕사면서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 교화했다.

나옹이 지공의 수기를 따라 회암사를 중창하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
부들은 불교중흥을 원치 않았다. 밀양 영원사로 내려가던 중 신륵사에서 이적들을 보이며 입적했고 다비후 수많은 사
리를 남기자 민중은 나옹을 부처님으로 여겼다.

민중의 뜻을 따라 승려들도 전국에 걸쳐 나옹의 진영을 모시고 사리탑을 세웠고, 의례집에서 선문조사로 예경했고, 

위경을 만들면서까지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추앙했다. 조선조가 되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지만 태조 이성계의 개국을 

도운 무학에 대한 예경이 특별했다. 태조는 지공과 나옹의 부도와 비가 있는 회암사에 무학의 부도를 미리 만들게 하여 

‘지공-나옹-무학�삼화상의 법계를 정립했다. 이후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은 의례집에서 선문조사로 예경될 뿐만 아니라 

불사의 증명법사로 모셔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 중기에 4대 사화를 겪으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림들은 학맥의 강조를 통해서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할 필연성을 

인식하자 17C의 조선불교에서도 법계인식이 일어나게 된다. 허균은 「청허당집서」･「사명당석장비」･「사명당집
서」를 쓰면서 ‘오조홍인…영명연수…보조지눌…나옹혜근…환암혼수…부용영관-청허휴정-사명유정�의 법계로 정
리했다. 허균은 5조 홍인을 말해 6조혜능만이 아닌 신수를 포함했고, 연수를 말해 임제종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지눌을 

말해 중국선만이 아닌 조계선을 말했고, 나옹을 통해 지공선과 임제선과 조계선을 통합했다. 이는 조선불교 승려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국내 조계선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에서 비롯하기에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선사에 

대한 예경문인 선문조사예참문 등에는 신라말 9산선문의 개창조와 고려의 보조, 지공, 나옹, 무학 등만이 거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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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옹법통설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허의 후대법손들은 나옹이 아닌 태고를 해동초조로 삼고 환암의 스승을 나옹에서 태고로 변조해 ‘석옥청
공-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임제선 중심의 법맥을 주장했다.

국내 전통의 조계선을 수학하고 서천 108조 지공과 임제종 평산에게 인가를 받고 정토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나옹보다는, 석옥으로부터 임제선을 이어온 태고쪽이 순수한 임제선의 법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불교계에 나옹
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옹-환암�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
리하여 ‘나옹-환암�을 ‘태고-환암�으로 변조하면서 임제선맥으로 정리했다.

각종 의례집에서 태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산선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
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사들이 임제선을 주장하며 태고법맥
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민중들의 절대적 예경을 받는 지공-나옹-무학의 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선종에서 주장하는 사법전등(嗣法傳燈)은 스승이 직접 법을 제자에게 전하여 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미
를 가지나, 억지로 끌어다 맞춘 태고법맥을 역사적 사실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환암의 사법스승이 나옹임에도 불구하
고 태고로 조작했다. ‘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태고
법맥에서 정심은 각운에게 직접 인가를 받지 않았다. 태고법맥은 고려말 중국 임제선 중심으로 법맥으로 정리하여 구
산선문으로부터 이어오는 국내 조계선의 법맥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세속의 장자상속처럼 법이 한 곳으로만 흐른다면 

단절의 문제와 정통성 문제가 있다.

선사들이 임제선의 사자상승을 강조하며 임제선 법맥을 만들더라도 민중이 오랫동안 신앙해온 삼화상의 법맥은 의
례를 통해 살아있다. 조선시대의 척불에도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은 것은 민중의 뿌리 깊은 신앙과 의례에 있었다.

요약
고려말 삼사라 부르는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옹혜근 가운데 민중과 함께 하고 조선조까지 널리 예경된 이는 나옹이
다. 나옹은 국내에서 조계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선과 임제선을 인가받아 온 선사다. 그
러나 나옹은 임제선만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조계선을 확립한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
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대중을 교화했다.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하고 법회를 열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
자 조정에서는 나옹을 밀양 영원사로 보냈다.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부들은 승려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인 존경을 받던 나옹을 제거하여 불교중흥의 불씨를 꺼버리려 했던 것이다. 나옹은 영원사로 내려가던 중 여주 신륵사
에서 입적했다. 입적하면서 남긴 많은 이적과 사리는 더욱더 민중들의 예경을 불러왔고, 조선시대에도 승려와 민중들
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조선중기이후 각 씨족이 앞 다투어 족보를 만들자 불교계도 법맥을 정리했다. 휴정의 후대법손들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면면히 이어온 사상과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중국 임제선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고자 했
다. 그리하여 여말선초 환암혼수(幻菴混脩, 1320~1392)의 사법스승을 나옹에서 보우로 바꾸면서까지 임제선의 법맥
을 만들고자 했다. 조선불교계에 나옹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
옹-환암�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각종 의례집에서 태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산
선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사들이 임제선을 주장하며 태고법맥을 만들었지만 나옹에 대한 민중들의 예경은 각종 불교의례집에 남아있으며 각
종 불사에 지공･무학과 함께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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